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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성별과 생활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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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whether elementary children’s time-use and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was different according to gender and whether children’s gender and time-use effects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Participants were 2,122 children who participated in KCYPS longitudinal study from their first grade to third 
grade. Time-use was reported by children’s parents. Children's self-regulated learning is invented by Yang(2000). 
Components of self-regulated learning scale was achievement value, mastery goal orientation, action control, academic 
time management.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children's self-regulated learning was different according 
to chidren's gender. Girls’ achievement value, mastery goal orientation, academic time management scores were higher 
than the boys'. Second, children's daily time was different according to their gender. Third, children's daily time-use 
affected their self-regulated leaning, however children’s gender didn’t.  

Keywords: time-use,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Ⅰ. 서 론1)

최근 우리나라 초중고 교육의 화두는 자기주도적 학습

이라고 할 만큼 자기주도적 학습에 대한 교육적 관심과 

열의가 높다. 자기주도적 학습은 1990년 대 중반에 이르

러 아동 및 학교교육에 적용되기 시작했지만, 2000년 제 

7차 교육과정에서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갖춘 인간 양성’

이 학교 교육과정의 핵심 개념으로 등장할 만큼 단기간 

내에 전 교육과정에서 강조되는 학습유형으로 발전했다. 

자기주도적 학습(self-directed learning)은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요구를 판단하고 학습목표를 정한 후, 학습에 필

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탐색하고 적절한 전략을 선택, 시

행하여 그 결과를 평가하는 과정이다(Knowles, 1975). 자

기주도적 학습 개념은 처음에 성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

육에서 시작되어, 이제는 아동에게도 흔히 적용되고 있는 

추세이다(Park, 2012; Park & Lee, 2009; Park & Shin, 

2003). 그러나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요구를 알아차리고, 

학습목표를 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자원을 탐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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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전략을 만들어 시행한 후 평가하는 엄밀한 의미의 자

기주도적 학습과정은 현실적으로 어린 아동기에는 발견되

기 어려운 현상이다. 일련의 정신과정을 계획, 수행, 평가

하기 위해서는 상위인지능력(meta cognition) 발달이 요구

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학업에 대한 계획과 실

행이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하는 초등학교 저학년과 같

은 어린 아동의 경우 스스로 학습환경을 선택하고 학습량

을 계획하고, 스스로 학습을 시작하고 학업적 성취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의미의 자기조절학습(self regulated 

learning)의 개념이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자기조절학습능력은 학습에서 인지, 동기, 행동적 측면을 

모두 고려한 것으로 학습자가 학습을 스스로 시작하고 조절

하며 유지해나가는 목적지향적인 활동이다(Zimmerman, 

1990). 즉, 학습자가 학습의 주체가 되어 스스로 학습목표

와 학습동기를 진단하고 학습에 필요한 다양한 자원을 관

리하며 학습의 모든 과정에서 의사결정을 하여 학습행동의 

주인이 되는 자기학습이다(Song & Chung, 1999).   자기

조절학습능력이 높은 학습자는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

여 결과적으로 높은 성취를 보인다(Pintrich & De Groot, 

1990). 즉, 자기조절학습을 잘하는 아동은 학업성취도가 

높고(Yang, 2002),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적응을 잘 하게 

되는 것이다(Lim, 2013). 

자기조절학습능력은 선천적인 능력이라기보다는 학습

자 스스로가 자신의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 적극적으로 인

지, 동기, 행동 전략을 훈련과 경험을 통해 개발할 수 있

는 가변적인 특성으로 정의된다(Pintrich, 1995). 

Zimmerman과 Martinez-Pons(1990)에 따르면 일반적으

로 자기조절학습능력은 초등학교 중기부터 시작하여 초등

학교 고학년 시기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Paris와 

Newman( 1990)은 중학생 전후 시기가 자기조절학습능력 

발달의 결정적 시기라고 하였다. 이에 국내 자기조절학습

능력 관련 연구에서도 대부분이 초등학교 5-6학년 이상 

아동, 중고등학생 또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

지고 있으며, 일부 연구에서 유아의 자기조절학습능력 발

달을 다루고 있을 뿐이다(Kim, 2015; Kim & Kim, 

2015). 그러나 자기조절학습능력은 어릴 때부터 다양한 

학습 경험과 환경의 영향이 누적되어서 결정적 시기가 되

면 발현되는 것이지 단기간의 훈련을 통해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즉 자기조절학습능력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고 조

기에 적절한 교육적 개입과 처치에 대한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보다 어린 초등학교 중기 아동의 자기조절학습

능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자기조절학습능력의 정의를 다시 짚어보면 학습자가 

학습 목표를 스스로 설정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인지, 동기/정서, 행동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것을 의미한

다. 자기조절학습능력이 발현되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일

상에서 자신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을 억제하고 대신에 학

습 목표를 이루기 위한 행위를 의도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아동이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하기 위

해서는 일상 생활시간을 주도적으로 사용해야만 한다. 부

모나 교사 등 성인에 의해서 짜여진 시간표대로 생활하는 

아동은 대체로 주어진 과제를 스스로 선택하지 않았을 것

이며, 과제의 목표 또한 성인에 의해서 결정되고 아동은 

이를 수동적으로 이행한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경우 타인

에 의해 아동의 학습 동기와 행동이 조절되는 타인조절학

습(Other-regulated learning)이 일어나는 것이다. 반면 아

동이 주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과 자원이 많이 제

공될 경우 아동의 자기조절학습능력 발달이 촉진될 것이

라 가정해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선행 연구에서 스스

로 책을 읽는 시간이나 운동을 하는 시간은 청소년이 스

스로 관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이며(Kwon & Kim, 2010),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의 경우 독서시간은 개인이 자신의 

생애를 관리하고 확대된 사회적 맥락 속에서 자리매김하

며 자율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역량인 자율적 행동 역량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Lee & Lee, 2011). 따라서 아

동이 스스로 관리를 할 수 있는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를 보여주는 아동의 생활시간은 아동의 자기조절학습능

력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이 될 수 있다고 예상된다. 하

지만 지금까지 아동의 생활시간 전반적인 구성 요인과 자

기조절학습능력 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밝힌 연구는 거

의 없으므로 이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생활

시간과 자기조절학습능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적인 자기조절학습능력과 성차의 관계는 여아가 

남아보다 자기통제와 자기점검이 높고, 남아가 여아보다 

충동성이 높아 여아가 남아보다 자기조절능력이 뛰어나다

는 연구결과(Kang & Lee, 2001; Kim & Yu, 2011)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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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성차가 없다는 결과(Kwak & Choi, 1999)도 있어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는다. 성차와 관련하여 자기조절학

습능력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중학교 여학생

의 내재적 동기와 자기효능감이 남학생에 비해 낮은 결과

를 보인 연구(Kim, 2015)도 있다. 따라서 이보다 어린 초

등학교 저학년 시기 자기조절학습관련 요인에서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자기주도적 학습의 연구 대상은 성인, 고등학

생 등 주로 청소년이었고 자기조절학습능력의 연구대상은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 위주였다. 학습습관이 생애 초기 다

양한 학습 경험이 누적되어서 형성된다는 점을 고려해 보

면, 보다 어린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학습습관에 관한 연

구는 초등학교 고학년 뿐 아니라 중고등학생의 자기조절학

습능력의 기본 토대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

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의 자기조절학습능

력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을 탐색함으로써 교육현장 및 

가정환경에서 자기조절학습능력을 지원할 수 있는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자기조절

학습능력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여부를 확인하

고 성별에 따라 아동의 생활시간이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

고자 한다. 그리고 아동의 성별과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 

지낸 생활이 초등학교 3학년 시기의 자기조절학습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1. 초등학교 3학년 아동의 자기조절학습능력(성

취가치, 숙달목적지향성, 행동통제, 학업시간관리)은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아동의 생활시

간은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성별 및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생활

시간은 초등학교 3학년 아동의 자기조절학습능력(성

취가치, 숙달목적지향성, 행동통제, 학업시간관리)에 

영향을 미치는가?

Ⅱ.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한국아

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1, 2, 3차년도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 패널조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10년 기준 전국의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중학교 1학

년 재학생을 모집단으로 하여 다단층화집락표집 방식으로 

표본을 추출 후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개년에 걸쳐 매

년 조사를 실시하는 종단자료이다. 이 연구의 대상은 한

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1차년도 초등학생 1학년 아동 가

운데 2차년도와 3차년도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남아 1,089

명(51.3%), 여아 1,033명(48.7%) 총 2,122명이었다. 

Gender
n Percentage

boy 1,089 51.3

girl 1,033 48.7

Total 2,122 100.0

<Table 1> Subjects of study (N=2,122)

2. 연구도구

1) 자기조절학습능력

자기조절학습능력은 학습에 대한 기본 태도와 관련되

는, 학습자가 주도적인 자기학습을 위한 동기와 행동의 

효과적 통제능력이다(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2013).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에서는 자기조

절학습능력을 양명희(2000)의 자기조절학습능력 측정도

구 84문항 중, 김세영(2006)이 요인분석을 통해 재구성한 

문항에서 학습에 대한 기본 태도와 관련이 깊은 동기조절

과 행동조절 관련 문항 18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

은 동기조절과 관련된 성취가치, 숙달목적지향성관련 9문

항과 행동조절과 관련된 행동통제, 학업시간 관리 관련 9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성취가치는 학교에서 이룰 수 있는 

성취에 대해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며 숙달목적지향성은 

어려운 과제를 숙달하고자 하는 성향을 의미한다. 행동통

제는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는 것을 

의미하고, 학업시간 관리는 주어진 시간을 구분하고 계획

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취가치 관련 문항은 총 7문항이며 구체적으로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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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scale Number of 
questions Question number Cronbach's α

Achievement value 7 1, 4, 7, 10, 13, 16, 18 .88

Mastery goal orientation 2 2, 5 .67

Action control 5 3, 6, 9, 12, 15 .83

Academic time management 4 8, 11, 14, 17 .85

Total 18 .91

<Table 2> Cronbach's α of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scale

공부는 나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나는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학교생활

이 내가 성장해 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

각한다.”, “학교생활이 나의 미래에 상당한 역할을 할 것

이다.”, “학교공부는 내가 미래의 직업을 선택하는 데 커

다란 역할을 할 것이다.”,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은 내가 

살아가는 데 유용할 것이다.”, “학교생활은 앞으로 내가 

사회생활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이다. 

숙달목적지향성 관련 문항은 총 2문항이며 구체적으로 

“나는 실수를 하더라도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는 어려운 

내용을 좋아한다.”, “나는 많은 노력을 들이더라도 무엇인

가 배울 수 있는 것을 좋아한다.”이다. 

행동통제 관련 문항은 총 5문항이며 구체적으로 “나는 

공부가 지루하고 재미없더라도 끝까지 다 한다.”, “나는 

하던 공부를 끝낼 때까지 공부에 집중한다.”, “나는 공부

가 지루해도 계획한 것은 마친다.”, “나는 노는 것을 그만

두지 못해 공부를 시작하기가 어렵다.”, “나는 공부를 하

려면 쓸데없는 생각 때문에 집중을 못한다.”이다. 

학업시간 관리 관련 문항은 총 4문항이며 구체적으로 

“나는 몇 시간동안 얼마나 공부할 것인지 목표를 분명히 

한 다음에 공부를 시작한다.”, “나는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시간계획을 세운다.”, “나는 효과적으로 공부하기 위

해 시간계획을 세운다.”, “나는 효과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공부시간을 확실히 정해둔다.”, “나는 실험 전에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공부한다.”이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를 1점, ‘전혀 그렇지 않다.’를 

4점으로 하는 4점 리커트 척도이며 점수가 낮을수록 자기

조절학습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연구결과 해석이 용

이하도록 이 연구에서는 행동통제에서 “나는 노는 것을 

그만두지 못해 공부를 시작하기가 어렵다.”, “나는 공부를 

하려면 쓸데없는 생각 대문에 집중을 못한다.”의 두 문항

을 제외한 모든 문항을 역코딩하였다. 각 하위범주별 점

수를 합산하여 문항수로 나누었으므로 하위범주별로 가능

한 점수의 범위는 1점에서 4점이다. 각 하위영역의 신뢰

도는 성취가치 .89, 숙달목적지향성 .90, 행동통제 .73, 학

업시간관리 .86으로 전체 문항의 신뢰도 Cronbach α값은 

.91이었다. 

 2) 생활시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에서 생활시간은 취

침 시간 및 기상시간, 학원/과외 시간, 학교숙제를 하는 시

간, 학원/과외숙제를 하는 시간, 학원/과외 숙제 이외의 기

타 공부 시간, 교과서나 참고서 이외의 책을 읽는 독서 시

간, 컴퓨터/게임기 오락 시간, TV/비디오 시청시간, 방과 

후 친구들과 노는 시간으로 구성된다. 이와 같은 생활시

간은 수면시간, 학업관련시간, 여가시간으로 구분된다. 생

활시간  응답 내용 중 학원/과외시간, 학교숙제 시간, 학원

/과외숙제 시간, 그 외 공부시간은 학업관련 시간으로, 독

서시간, 컴퓨터/게임기 오락시간, TV/비디오 시청시간, 방

과 후 친구들과 노는 시간은 여가시간으로 분류된다. 이 

문항은 보호자가 응답하였으며, 생활시간은 학교 가는 날

인 등교일의 경우 몇 시간 몇 분, 학교에 가지 않는 비 등

교일의 경우 몇 시간 몇 분인지 측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모두 분으로 환산하였다. 이 연구는 아동의 일상적인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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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ly time Gender First grade
M(SD)

Second grade
M(SD)

Third grade
M(SD)

Private education
boy 118.44(81.70) 127.72(84.77) 128.28(77.31)

girl 124.64(83.51) 130.57(82.41) 129.06(79.58)

School homework
boy 66.25(48.97) 65.02(45.58) 58.94(43.73)

girl 67.52(46.77) 65.31(45.71) 64.99(47.30)

Private education 
homework

boy 38.47(48.56) 44.66(49.12) 45.39(49.72)

girl 39.31(48.13) 48.99(53.46) 51.62(52.85)

Other study
boy 50.70(54.27) 54.32(55.79) 53.95(56.12)

girl 57.62(58.56) 61.13(59.58) 60.24(61.15)

Reading
boy 76.48(64.69) 79.38(70.61) 73.86(65.56)

girl 81.53(67.17) 83.39(66.29) 78.71(66.99)

Computer/game
boy 100.68(81.27) 79.38(70.61) 118.35(87.80)

girl 71.42(67.80) 83.39(66.29) 85.33(74.88)

TV/Video
boy 196.19(119.04) 209.04(119.60) 209.03(115.96)

girl 206.34(126.76) 218.25(119.92) 220.72(117.47)

Playing with friends
boy 126.50(111.58) 141.85(116.15) 130.27(106.99)

girl 111.88(106.23) 125.97(109.47) 107.05(100.30)

<Table 3> Children's time-use according to gender

활시간이 자기조절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므로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라 아동의 생활시간은 등교

일과 비 등교일을 구분하지 않고 합산하여 생활시간을 산

출하였다. 아동의 생활시간은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매년 측정되었으므로 생활시간은 1학년, 2학년, 3학년별 

생활시간으로 구성된다. 

3. 자료분석

 모든 자료는 SPSS 통계 패키지로 평균, 표준편차, 독

립표본 t검증, Pearson의 상관관계분석,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자기조절학습능력과 생활시간의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

보았다. 성별에 따른 자기조절학습능력 및 생활시간의 차

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

으로 성별 및 학년별 생활시간이 자기조절학습능력에 영

향을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단계적 중다회귀 분석

을 실시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1. 성별에 따른 자기조절학습능력의 차이

성별에 따른 자기조절학습능력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

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한 결과 표 4에 제시한 바와 같

이, 성취가치는 남아의 경우 3.43점(SD=.53), 여아의 경우 

3.59점(SD=.5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2.62, p<.01). 숙달목적지향성은 남아의 경우 2.71점

(SD=.61), 여아의 경우 2.76점(SD=.57)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2.20, p<.05). 학업시간관리는 남

아의 경우 2.38점(SD=.58), 여아의 경우 2.47점(SD=.56)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3.34,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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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scale Gender N M SD t

Achievement value 
boy 1085 3.43 .53

-2.62 **
girl 1028 3.59 .50

Mastery goal orientation
boy 1086 2.71 .61

-2.20 * 
girl 1032 2.76 .57

Action control 
boy 1088 2.60 .30

.22
girl 1031 2.60 .28

Academic time 
management

boy 1085 2.38 .58
-3.34 **

girl 1029 2.47 .56
* p<.05, ** p<.01

<Table 4> Children‘s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according to gender  

반면 행동통제의 경우 남아와 여아의 경우 모두 2.60점이

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

서 초등학교 3학년 아동의 성취가치, 숙달목적지향성과 

같은 동기조절 관련 점수가 남아보다 여아가 더 높고, 학

업시간관리는 남아보다 여아가 더 잘한다고 볼 수 있다.

2. 성별에 따른 생활시간의 차이

성별에 따른 아동의 생활시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한 결과 표 5에 제시한 바와 같이 

아동이 1학년일 때 그 외 공부 시간이 남아의 경우 50.70

분(SD=54.26), 여아의 경우 57.62분(SD=58.56)으로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2.80, p<.01). 컴퓨터/게

임기 시간은 남아의 경우 100.68분(SD=81.27), 여아의 경

우 71.42분(SD=67.8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

었다(t=8.92, p<.001). 친구들과 노는 시간은 남아의 경우 

126.50분(SD=111.58), 여아의 경우 111.88분

(SD=106.2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3.06, p<.01). 즉 아동이 1학년일 때 남아보다 여아가 

그 외 공부를 하는 시간이 많았으며, 여아보다 남아가 컴

퓨터나 게임기를 하는 시간, 친구들과 노는 시간이 많았

다. 

아동이 2학년일 때 그 외 공부 시간은 남아의 경우 

54.32분(SD=55.79), 여아의 경우 61.13분(SD=59.58)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2.70, p<.01). 컴퓨

터/게임기 시간은 남아의 경우 107.94분(SD=80.09), 여아

의 경우 80.99분(SD=71.57)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t=8.10, p<.001). 친구들과 노는 시간은 남아의 

경우 141.85분(SD=116.15), 여아의 경우 125.97분

(SD=109.47)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3.21, p<.01). 즉 아동이 2학년일 때 남아보다 여아가 

그 외 공부를 하는 시간이 많았으며, 여아보다 남아가 컴

퓨터나 게임기를 하는 시간, 친구들과 노는 시간이 많았

다. 이러한 경향은 1학년일 때와 같았다. 

아동이 3학년일 때 학교숙제 시간이 남아는 58.94분

(SD=43.73), 여아의 경우 65분(SD=47.3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3.04, p<.01). 학원이나 과외숙제 

시간은 남아의 경우 45.39분(SD=49.73), 여아의 경우 

51.63분(SD=52.85)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2.78, p<.01). 그 외 공부 시간도 남아의 경우 53.95분

(SD=56.13), 여아의 경우 60.25분(SD=61.16)으로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2.45, p<.01). 컴퓨터/게임기 

시간은 남아는 118.35분(SD=87.80), 여아는 85.33분

(SD=74.88)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9.27, 

p<.001). TV/비디오 시간은 남아의 경우 209.03분

(SD=115.96), 여아의 경우 220.72분(SD=117.47)으로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2.30, p<.05). 친구들과 노

는 시간은 남아의 경우 130.27분(SD=106.99), 여아의 경우 

107.05분(SD=100.3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t=5.11, p<.001). 즉 아동이 3학년일 때 남아보다 여아가 

학교숙제, 학원이나 과외 숙제를 하는 시간이 많았고 그 외 

공부를 하는 시간이 많았고 여아보다 남아가 컴퓨터나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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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use Gender N M SD t

1
st grade

Private education
boy 1070 118.44 81.70

-1.71
girl 1017 124.64 83.51

School homework
boy 1070 66.25 48.97

-.60
girl 1017 67.52 46.77

Private education 
homework

boy 1077 38.47 48.56
-.40

girl 1020 39.31 48.13

Other study
boy 1066 50.70 54.26

-2.80 **
girl 1012 57.62 58.56

Reading
boy 1061 100.68 81.27

-1.75
girl 1015 81.53 67.17

Computer/Game
boy 1061 100.68 81.27

8.92 ***
girl 1015 71.42 67.80

TV/vidoe
boy 1076 196.19 119.04

-1.89
girl 1019 206.34 126.76

Playing with friends
boy 1075 126.50 111.58

3.06 **
girl 1022 111.88 106.23

2
nd grade

Private education
boy 1081 127.72 84.77

-.78
girl 1022 130.57 82.41

School homework
boy 1077 65.03 45.58

-.14
girl 1017 65.31 45.72

Private education 
homework

boy 1082 44.66 49.12
-.19

girl 1019 48.99 53.46

Other study
boy 1079 54.32 55.79

-2.70 **
girl 1009 61.13 59.58

Reading
boy 1083 79.38 70.61

-1.34
girl 1020 83.39 66.29

Computer/Game
boy 1067 107.94 80.09

8.10 ***
girl 1022 80.99 71.57

TV/vidoe
boy 1079 209.04 119.60

-1.77
girl 1027 218.25 119.92

Playing with friends
boy 1071 141.85 116.15

3.21 **
girl 1019 125.97 109.47

3
rd grade

Private Education
boy 1075 128.28 77.31

-.23
girl 1024 129.06 79.59

School homework
boy 1070 58.94 43.73

-3.04 **
girl 1022 65.00 47.30

Private Education 
Homework

boy 1074 45.39 49.73
-2.78 **

girl 1020 51.63 52.85

Other study
boy 1068 53.95 56.13

-2.45 **
girl 1019 60.25 61.16

Reading
boy 1082 73.86 65.57

-1.68
girl 1020 78.71 67.00

Computer/Game
boy 1080 118.35 87.80

9.27 ***
girl 1027 85.33 74.88

TV/vidoe
boy 1073 209.03 115.96

-2.30 *
girl 1025 220.72 117.47

Playing with friends
boy 1075 130.27 106.99

5.11 ***
girl 1015 107.05 100.30

* p<.05, ** p<.01, *** p<.001

<Table 5> Chidren's time-use according to grade and g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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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 β t   F

achievement 
value

1st grade Playing with friends .00 -.09 -3.40**

.07 5.79***

2nd grade Other study .00  .07  2.56*

3rd grade

Other study .00  .10    3.95***

Reading .00  .09   3.06**

Computer/Game .00 -.08 -2.84**

* p<.05, ** p<.01, *** p<.001

<Table 6> Effect of gender and time-use on achievement value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 β t   F

Mastery goal 
orientation

3rd 
grade

Other study .00 .10 3.92***

.07 5.97***Reading .00 .16 5.28***

Computer/Game .00 -.06 -2.09*

* p<.05, *** p<.001

<Table 7> Effect of gender and time-use on mastery goal orientation

임기를 하는 시간이 많았고, 친구들과 노는 시간이 많았

다. 반면 TV나 비디오를 보는 시간은 남아보다 여아가 많

았다. 

2. 성별 및 생활시간이 자기조절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

이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의 성별 및 생활시간이 

자기조절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자기조절학습능력의 하위 요인인 성취가치, 숙달

목적지향성, 행동통제, 학업시간 관리 별로 분석을 실시하

였다. 초등학교 3학년의 성취가치, 숙달목적지향성, 행동

통제, 학업시간 관리를 예측하는 변수와 그 상대적 영향

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

하였다. 이를 위하여 아동의 성별 및 1, 2, 3 학년에 측정

한 생활시간을 독립변인으로 투입하였다. 영향력을 보려

는 독립변수의 수가 많은 경우 회귀식의 전체 설명력은 

높아질 수 있으나 변수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오류를 줄이고 최적의 회귀모형

을 찾아내기 위하여 단계적(stepwise) 중다회귀 방법을 이

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1) 성별 및 생활시간이 성취가치에 미치는 영향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성별 및 생활시간이 성취가치

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단계적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최종 회귀모형은 표 6에 제시한 바와 같다. 

초등학교 1학년일 때 친구들과 노는 시간, 2학년일 때 그 

외 공부 시간, 3학년일 때 그 외 공부 시간, 독서시간, 컴

퓨터/게임기 시간이 성취가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

을 미쳤으며(F=5.79, p<.001), 설명력은 7%이었다. 즉 1

학년일 때 친구들과 노는 시간이 적을수록, 2학년일 때와 

3학년일 때 그 외 공부시간이 많을수록, 독서 시간이 많을

수록, 컴퓨터/게임기를 하는 시간이 적을수록 성취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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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 β t   F

Action control 3rd 
grade

Reading .00 .08 2.57**
.03 2.02**

Computer/Game .00 -.07 -2.45**

** p<.01

<Table 8> Effect of gender and time-use on action control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 β t   F

Academic time 
management

1st 
grade

Private education .00 .05 2.16*

.16 14.18***

Other study .00 .07  2.64**

2nd
grade Other study .00 .10   3.87***

3rd 
grade

School homework .00 .06 2.33*

Other study .00 .19   7.94***

Reading .00 .13   4.54***

Computer/Game -.00 -.10 -3.88***

* p<.05, ** p<.01, *** p<.001

<Table 9> Effect of gender and time-use on academic time management

2) 성별 및 생활시간이 숙달목적지향성에 미치는 영향

 그 다음으로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성별 및 생활시

간이 숙달목적지향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단

계적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7에 제시한 바와 

같다. 아동이 3학년일 때 그 외 공부 시간, 독서 시간과 

컴퓨터/게임기 시간이 숙달목적지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F=5.97, p<.001) 설명력은 7%이었다. 즉 3학년

일 때 그 외 공부 및 독서 시간이 많을수록, 컴퓨터/게임

기 시간이 적을수록 숙달목적지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3) 성별 및 생활시간이 행동통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성별 및 생활시간이 행

동통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단계적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8에 제시한 바와 같이 초등학교 

3학년일 때 독서 시간과 컴퓨터/게임기 시간이 유의한 영

향을 미쳤으며(F=2.02, p<.01) 설명력은 3%이었다. 즉 아

동이 3학년일 때 독서 시간이 많을수록, 컴퓨터/게임기를 

하는 시간이 적을수록 행동통제를 잘 한다고 할 수 있다. 

4) 성별 및 생활시간이 학업시간 관리에 미치는 영향

마지막으로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성별 및 생활시간

이 학업시간 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중다회

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9에 제시한 바와 같이 초등학

교 1학년일 때 학원/과외 시간, 그 외 공부 시간, 2학년일 

때 그 외 공부 시간, 학교숙제 시간, 3학년일 때 그 외 공

부 시간, 독서 시간과 컴퓨터/게임기 시간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F=14.18, p<.001) 설명력은 16%

이었다. 즉 아동이 1학년일 때 학원/과외 시간이 많을수

록, 그 외 공부 시간이 많을수록, 2학년일 때 그 외 공부 

및 학교 숙제 시간이 많을수록, 3학년일 때 그 외 공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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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및 독서 시간이 많고 컴퓨터/게임기 시간이 적을수록 

학업시간 관리를 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Ⅳ. 결론 및 논의

이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학습관련 태도가 형성되기 시

작하는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 아동의 자기조절학습능력에 

대한 고찰이 부족하다는 점에 주목하여 어린 아동의 학업

관련 시간 및 여가시간과 같은 생활시간이 자기조절학습

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3학년 아동의 자기조절학습능력 및 초등학

교 저학년 시기 아동의 생활시간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는지 살펴본 후, 성별 및 생활시간이 아동의 자기조절

학습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연구 목

적을 위해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한국아동청소

년패널조사 종단연구 1, 2, 3차 조사에 참여한 아동 2,122

명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아동의 성별에 따른 

자기조절학습능력, 생활시간을 독립표본 t검증을 이용하

여 분석하고, 성별 및 생활시간이 자기조절학습능력에 미

치는 영향을 중다회귀 분석을 사용하여 SPSS프로그램으

로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초등학교 3학년 아동의 자기조절학습능력은 성별

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남아보다 여아의 성취가치, 숙달

목적지향성 및 학업시간관리 점수가 높았다. 즉 여아가 

남아보다 학습에 대한 동기가 더 높고 공부를 하기 위해 

시간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여아

가 남아보다 자기조절능력이 높다는 연구 결과(Kang & 

Lee, 2001; Kim & Yu, 2011)와 일치한다. Zimmerman

과 Martinez-Pons(1990)의 연구에서도 여학생이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는 전략, 환경을 조직화하는 전략을 

더 자주 사용하였다. 따라서 1차적인 성별 집단 간 차이분

석 결과 남아보다 여아의 자기조절학습능력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성별에 따라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아동

의 생활시간이 다르게 나타났다. 초등학교 1, 2학년 시기

에는 여아가 남아보다 학교나 학원 숙제 외 공부를 하는 

시간이 많았고, 남아는 여아보다 컴퓨터나 게임을 하거나 

친구들과 노는 시간이 많았다. 초등학교 3학년이 되면서 

아동의 생활시간이 약간 달라졌는데 여아가 남아보다 학

교숙제, 학원숙제와 그 외 공부를 하는 시간이 많았고 TV

나 비디오를 보는 시간이 많았다. 즉, 전반적인 생활시간

의 배분 양상은 Kim(2012)의 연구 결과에서와 같이 TV/

비디오, 컴퓨터/게임기 등 매체를 활용한 놀이 시간이 많

았고, 성별 비교 시 여아는 남아에 비해 생활 중 학업관련

시간으로 사용하시는 비중이 높고, 남아는 여아에 비해 

여가시간의 비중이 높다고 설명할 수 있다. 

셋째, 성별 및 생활시간이 아동의 자기조절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성별에 따른 자

기조절학습능력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고, 생활시간에 

따른 차이가 유의했다. 구체적으로 성취가치에서는 1학년 

때 친구들과 노는 시간이 적을수록, 2, 3학년 때 그 외 공

부 시간이 많을수록, 3학년 시기에 독서를 많이 하고 컴퓨

터나 게임기를 적게 한 아동의 성취가치가 높았다. 숙달

목적지향성에서는 3학년 시기에 그 외 공부 및 독서를 많

이 하고 컴퓨터/게임기를 적게 할수록 숙달목적지향성이 

높았다. 행동통제능력은 3학년 때 독서를 많이 하고 컴퓨

터/게임기를 적게 할수록 높았다. 마지막으로 학업시간 관

리는 1학년 때 학원을 다니거나 그 외 공부를 많이 할수

록, 2학년 때 그 외 공부를 많이 할수록, 3학년 때 학교숙

제를 많이 하고, 그 외 공부 및 독서를 많이 할수록 학업

시간 관리를 더 잘하였다. 따라서 아동이 초등학교 저학

년 시기에 학원 및 학교 공부 외에 그 외 공부를 많이 하

거나 독서를 하는 경우, 컴퓨터/게임기를 적게 할수록 자

기조절학습능력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논의를 할 수 있

다. 

첫째, 성별에 따른 자기조절학습능력의 차이가 있었으

나 자기조절학습능력에 대한 성별 및 생활시간의 상대적 

영향력 분석에서는 성별의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자기

조절학습능력이 형성되는 초기인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

는 성별에 따른 차이보다는 평소 생활시간 구성에 따른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아동

의 생활시간 중 그 외 공부시간과 독서시간은 자기조절학

습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학원이나 과외를 받으

며 보내는 시간은 아동의 자기조절학습능력에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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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지 않았다. 이를 통해 아동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시

간을 가질 수 있었던 그 외 공부 시간이나 독서가 자기조

절학습능력을 향상시킨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

는 초등학교 4-6학년 아동의 자율적 행동역량에 독서시간

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중학생과 고등학생과 비교해

볼 때 가장 큰 영향력을 가졌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

치한다(Lee & Lee, 2011). 본 연구에서 새로이 밝혀진 결

과는 학원이나 학교와 관련 없는 저학년 시기의 공부시간

이 초등학교 3학년 시기에 측정된 자기조절학습능력에 영

향을 미친다는 사실이다. 이는 부모가 강압적으로 학습을 

강요하는 부정적 학습 관여보다는 긍정적으로 유도할 때 

아동의 자기조절학습능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Kim, 

Lee, & Han, 2008)는 연구 결과와 연관지어 논의해볼 수 

있다. 즉,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부터 스스로 계획하여 학

습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었을 때 지속적으로 스스

로 설정한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신을 통제하는 

자기조절학습능력이 길러진다는 의미이다. 특히 본 연구

에서 측정한 자기조절학습능력 하위 요인 중 학업시간 관

리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에 보낸 그 외 공부시

간이 모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은 선행연구에서 보고

된 독서시간 뿐 아니라 기타 공부시간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일반적인 자기조절학습능력 발달 이론

과 달리 우리나라 아동은 초등학교 고학년 이후 오히려 

자기조절학습보다는 타인조절학습(Other-Regulated 

Learning)의 형태가 증가한다(Park, 2013). 이는  중고등

학교 시기로 갈수록 아동이 스스로 계획하여 학습을 수행

할 수 있는 자율적인 시간보다 학원이나 과외 등 방과후 

학습과 학교 과제 등의 시간이 더 많은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 추측된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확장하여 청소

년기 아동의 생활시간과 자기조절학습의 관계를 살펴본다

면 우리나라 교육의 실제가 교육의 목표인 ‘자율성과 창

의성을 신장하기 위한 자기주도학습능력 향상’과 괴리된

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개입 방안을 마련하는 것의 기초 자료로 쓰일 것이

다.  

둘째, 아동이 보내는 여가시간 중 컴퓨터나 게임을 하

는 것은 아동의 자기조절학습능력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

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컴퓨터, 게임 등 매체를 활용

한 놀이는 IT 사회를 살아가는 아동에게 자연스러운 놀이 

수단이고 컴퓨터/게임이 학업성취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

서 컴퓨터 게임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는 학업성취와 직접

적인 관계가 없고(Koo, Maeng, Yoo, 2005) 적절한 시간

만 게임을 하는 것은 학습전략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보고도 있다(Shin & Kim, 2002). 그러나 아동이 TV를 보

거나 비디오를 보는 시간은 200분 내외로 컴퓨터/게임기

를 사용하는 평균 100분 내외의 시간보다 많지만 컴퓨터/

게임 이용시간만이 자기조절학습능력에 부적 영향을 미친

다는 것을 참고하여 볼 때 아동의 컴퓨터/게임 이용시간

보다는 컴퓨터/게임의 내용이나 속성의 영향인 것으로 보

인다. 컴퓨터/게임은 자극적이고 반응적이기 때문에 아동

이 중독되기 쉬운 속성이 있어 짧은 시간 활용한다고 해

도 게임을 안 하는 일상에서도 게임을 하고 싶다는 생각

을 억제하지 못할 경우 학습동기를 저하시키고 시간 관리

에 방해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성인은 컴퓨터/게

임을 하는 빈도와 시간 뿐 아니라 내용과 종류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아동의 학습 습관을 모니터링해야 한

다. 

결론적으로 초등학교 중기 아동의 자기조절학습능력은 

어렸을 때 자기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았고 독

서를 많이 한 경우 높았고 반면 컴퓨터나 게임을 많이 할

수록 낮았다. 성별에 따라 자기조절학습능력의 차이가 나

타났지만 생활시간의 영향에 의해서 성별 차이가 상쇄되

었다. 즉, 자기조절학습능력은 선천적으로 결정된 요인이

라기보다는 생활환경과 경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이다. 따라서 부모는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 방과후 시간

을 학원 시간으로 채우지 않도록 하고 아동의 자기조절학

습능력 발달의 출발점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제공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자기조절능력은 

단일차원에서 설명하기보다는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구성

개념이다(Silverman & Ragusa, 1992). 자기조절능력은 

연령, 성별, 기질과 같은 개인요인과 부모와 같은 환경요

인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살펴보지 못한 환경

의 영향력을 Bandura(1984)의 사회인지이론에 기반한 본

인조절, 행동조절, 환경조절과 같은 삼차원적 전략의 분석

과 같은 연구모형을 통해 자기조절학습능력과 관련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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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다양하게 포함한 연구설계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

구에서는 아동의 생활시간을 부모가 응답하였으므로 부모

의 관심과 관리감독 정도에 따라서 아동의 실제 생활시간

과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아동

의 실제 생활시간을 관찰하거나 아동이 응답한 시간을 통

해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부모의 관리감독 정도 및 

취업여부에 따른 생활시간의 차이와 자기조절학습능력의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자기주도적 학습은 성인기 이후 평생 동안 

이루어지는 학습과정에서 학습자가 얼마나 주도적으로 자

신의 학습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는지와 관련된 주

요한 능력이다. 이러한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동 및 청소년시기부터 자기조절학습능력을 함

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

의 자기주도적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탐색하여 자

기주도적 학습의 조기 관리를 위해 아동의 생활시간 구성

에 관심을 둘 것을 촉발하는 실증적 정보를 제공하는 의

의가 있다. 특히 초등학교 방과 후 시간을 타인조절적으

로 사용하는 것 보다 자기조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부모의 지도방법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기

하는 부모교육의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서는 맞

벌이 부모의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 지도에 있어서 방과 

후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안전한 장소로 학원이외의 장소

가 요구된다는 사회적 관심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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